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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노동조합은 10월 7일(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VNUICW(베트남 정보통신노조: 위원장 추반빈)와 상호협력 및 교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VNUICW는 베트남의 우체국, IT, 통신, 신문, 출판 등 5개 부문 영역과 4만여 명의 조합원을 포괄하는 노동조합이다. ��이날 행사는 양해각서 체결식 의제를 채택하고 양국 대표단 소개, 추반빈 위원장 환영사, 김해관 위원장 축사, VNUICW 소개, KT노동조합 및 UCC(Union Corporate Committee) 소개, 상호 토론, MOU 체결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체결식에는 김해관 위원장과 변우영 사업지원실장을 비롯한 5명의 KT노동조합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VNUICW의 추반빈 위원장과 20여 명의 상임간부, VNUICW의 상급단체인 베트남 노동조합총연맹의 타이푼 대외담당 집행위원이 함께했다. �추반빈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KT노동조합과 베트남통신노동조합은 오랜 교류를 이어왔으나 양 노동조합의 사정으로 한동안 중단되었다가 다시 회복하게 되어 더욱 뜻 깊게 생각된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 위원장, “전문성 갖춘 적극적 협력 ” 강조��김해관 위원장도 “국경을 넘어선 이번 협력 체결을 계기로 양국의 통신노동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동반자적 관계가 증진되어 한-베 국민에게도 희망적 메시지를 드릴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UCC가 지난 8년간 베트남 하노이 등지에서 펼친 글로벌 봉사활동이 소개되었으며, 양 노동조합은 이번 협력 체결을 계기로 UCC 봉사활동은 물론 통신노동자의 고용을 지키고 불합리한 노동환경 해소를 위한 국제적 연대를 위해 더욱 활발히 노력할 계획이다. 





노동조합, 베트남 정보통신노조와 MOU      


김해관 위원장, “국경·이념 넘어 통신노동자 권익 위해 연대하자”










